
마침내일어나서
한발짝한발짝발을떼어놓네
지금은생의느린그림
환갑나이에첫걸음마배우듯
털모자에목도리두르고
아내손잡고운동장을걷고있네
죽음의협곡을빠져나온한낮
천천히발걸음옮길때마다
누렁이가꼬리치며뒤따르고
적선공덕행積善功德檧의발소리가들리네
날카로운바람의주름
비둘기들이우르르몰려들어펼쳐주고
누가 날렸는지 가오리연이 꼬박꼬박하며 올라
가네

-김장호, <시를사랑하는사람들>로등단했으며, 현재

시인은여러매체에명사들의인터뷰기사와칼럼을쓰

고있다. 시집 <나는乙이다>, 산문집 <희망한다발주

세요> 등이있다.

스승과제자의향기나는인연이전해져

완당난화23

전라남도 진도(珍島) 출신으로 19세기 호남화단
의기틀을마련한소치허련(許鍊, 1809~1893)은추
사 김정희(榨正喜, 1786~1856)의 제자로도 유명하
다. 그는젊은시절대흥사에머물며초의선사(草衣
禪師, 1786~1866)를스승으로모신일을계기로해,
1839년에는 초의와 다연(茶煙)이었던 김정희의 문
하생이 됐다. 허련에게 있어서 김정희는 심미안을
일깨워주고, 중앙화단으로 자신을 이끌어 일생에
전기를 마련해 준 은사였다. 김정희에게도 허련은
자신의 유배지인 제주도로 찾아와 일 여년을 함께
보낸 고마운 제자였으니 이들 사이의 각별함을 짐
작할수있다. 
국립중앙박물관소장의‘완당난화(阮堂蘭話)’필

사본은 이들 사제지간의 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난(蘭)그리는 법에 대해 소상히 밝힌‘완당난화’는
본래김정희의글로허련은이첩의필사본을제작
하면서 표지그림을 그렸다. 그는 문집에서‘(스승
이) 세상을떠나구천에머무시는중에도이따금종
이를 펼치고 글씨를 쓰시는 모습이 떠오르기까지
했다’라고스승을회고한바있는데, 그래서인지허
련의추억을고스란히그림으로옮긴듯한이작품
은‘완당난화’의주인공이자허련의스승인김정희
를그린것으로여겨진다. 
일반적인초상화와는달리구체적인생활상이고

스란히 묘사된 이 그림에서는 조선말기 유학자 김
정희의 삶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먼저 선비의 평상
복인심의(深衣)를입고위엄있는정자관(程子冠)을
쓴 채 서안(書案)에 앉아 글을 쓰는 김정희가 보인
다. 서안위에는청나라의경학(經學)과고증학(考證
學)의새로운성과를담고있는중국서적들과벼루,
찻잔 등이 놓여있다. 김정희를 곁에서 모시던 제자
는남다른눈썰미로스승이아끼던어느것하나도
놓치지않고그림에담아낸듯하다.  
대각선구도를이루는그림의왼편에는김정희를

향해 가지를 드리운 매화나무가 있다. 엄동설한 속
에서도 은은한 향기를 뿜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매화는 선비들의 인격 수양에 부합되는 윤리적 상
징성을 지니고 있었다. 선비들은 때로 초봄에 피는
매화를좀더일찍자신의서재로불러들이기도했
는데, 가을에 야생 매화를 분재해 서재에 들여놓고
동지무렵에그만발한꽃을보았던것이다. 추사또
한 매화를 좋아해‘홍원매실(紅園梅室)’이라는 온
실을 따로 마련했을 정도이니 그림 속에 매화나무
분재가놓인것은이러한그의기호를잘반영한것
이리라. 매화옆으로는역시이른봄에피는수선화
가고고한자태를드러내고있다. 수선화역시신선
의풍골을지니고있어매화, 난과더불어군자의덕
성을 간직한 상징물이다. 매화와 수선화가 한창인
것을보니밖은아직추운겨울이라화문석(花紋席)
이깔린서재바닥에는화로를놓았다. 화로위에는
한창김이오르는제량호(提梁壺)를올렸는데, 그옆

에 채색 찻잔이 놓인 것을 보니 음다(飮茶)를 위한
것임을알수있다. 당시는초의선사가선차(禪茶)의
정신을 이어 차의 이론을 정립시키고 김정희와 같
은 경화사족들에게 우리 차의 우수성을 인식시킬
때이다. 불교 지식에도 해박했던 김정희가 초의와
교유하며 그의 차를 애용한 사실은 유명한 일화로
차(檗)와시문(詩文)을매개로한이들의인연은내내
향기로운 이야기로 회자됐다. 때문에 그림 안에는
초의선사의 차를 아끼고 늘 가까이 했던 김정희의
모습이보이는데, 다기(茶器) 역시이러한일화를함
축한탓인지사실적이면서도아름답게표현됐다. 
이처럼 그림을 통해 스승을 추억하던 허련은 김

정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스승의 글을 필사하
거나판각해많은이에게그뜻을알리는데에힘을
쏟았다. 초의선사또한김정희에게차(檗)와더불어
허련이라는 훌륭한 제자를 소개시켜 준 것이니 향
기가나는인연으로이러한예는흔치않을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들의 만남은 그림 속에서 전해지는
차향기만큼이나은은하고깊게전해진다. 

‘여동빈이 법을 배우다’는 이 그림은 <
석씨원류(釋氏源流)>에 등장하는 삽화다.
당나라 때의 황룡 회기(晦機) 스님과 여동
빈이선문답하는과정을담고있는데, 선사
에게불복한여동빈이자신의보검으로회
기 선사를 해치려 했으나, 스님이 이를 먼
저알아채실패하는장면이판각돼있다. 
회기스님은회주의언선사에게득법하

고교화의길에올라악주의황룡산에서초
혜(超慧) 대사라는 시호를 내려 받았다. 여
동빈은팔신선중의한사람이니당시도가
의실력자였다. 화산에서종리권(鍾離權)에
게금단(榨丹)과검법을전수받았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동빈이 회기

선사에게법을청해물었다. “한알의조알
갱이속에세계가감춰져있고, 반되들이
솥으로 산천을 삶는다는 이 한 마디 말은
무슨뜻입니까?”
황룡선사가 말했다. “원래 당신은 시체

같은죽지않은귀신이구나!”
“화상은 내가 늙어도 죽지 않는 것을 조
롱하지말라. 나의호주머니안에는장생불
사의약이있는데어찌하면좋겠는가?”
“당신이 설사 팔만 겁을 지내왔더라도,
하루아침에공망(空亡)에떨어지는것을면

할수없다.”
이문답에여동빈은그만불복하고밤에

검을 날려 그의 옆구리를 찌르려 했다. 그
러나 스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법의로
머리를덮고방장실에단정하게앉아있으
니검이땅에떨어졌다. 
이튿날여동빈은스님앞에찾아와사과

하니스님이말했다. “당신은이미반되들
이 솥으로 산천을 삶고 또 어떻게 하나의
조 알 속에 세계를 감출 수 있는가를 듣지
않았는가? 먼저 마음속에 아무런 물건(욕
심)이없어야만능히삼라만상을둘러싸안
을수있다.”여동빈은선사의깊은뜻을깨
닫고그자리에서오도송을지었다. 
“하나 있는 표주박 주머니도 버리고, 거
문고도깨뜨려버렸다. 이제부터불사약(금
단)에 더는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네, 이제
황룡선사를한번만나본후, 비로소그당
시마음잘못쓴것을깨달았다네.”
선사와 도사의 법거량하는 장면이 무협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우리는 불
전를 통해 불법의 수승함도 깨달아야겠지
만, 문화의 시대에 좋은 포교 자료로도 활
용할수있을것이다. 

선학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동빈참문(洞賓檙問).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

여동빈이 법을 배우다 (洞賓檙問)

檏春

詩가있는도량

허련‘완당난화’필사본, 1853년 이후, 지본담채,
26.5x12.9cm, 국립중앙박물관.

이랑·lang312@hanmail.net·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연구원

옛그림속 이야기
박재완 기자의 불불교교사사진진이이야야기기

종일눈이내리고있었다. 눈은내려서발끝의길을지웠고발끝에서는가야할길이기
다리고있었다. 한발한발높이를낮추며다가오는산끝의기척이돌아설수없는발걸음
에지나간시간을묶었고, 눈발끝에묻어온바람만산끝으로날아가고있었다.  
눈덮인하얀산이더이상길을보여주지않자, 걸어온길은걸어온길로돌아가버렸고

발끝에는산끝의기척만이남았다. 부설거사의월명암이있었고, 침묵의힘으로서있는사
성선원이있었다. 
잠시수좌들이비운선방의허공엔가사한벌이구름처럼떠있고, 한생각떠나보낸좌복

위에는어젯밤자지못한죽비가졸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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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동99%

고무신코
수제화

만 행 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인인터터넷넷쇼쇼핑핑몰몰 만만행행화화를를 검검색색해해 보보세세요요

지압식깔창

방한용털신 특무명털신

부츠(여)

사계절단화

지압깔창 발명특허원41435

◆동안거 결재중 법공양 올리실 사부대중님의 전화상담 받습니다 ◆

경인년 새해 하시는 모든 일 원만성취. 사부대중의 건강을 발원합니다.

■ 문문의의및및주주문문전전화화 :: 0022))773333--55771155,, 001111--99000000--55771155
■ 입입금금계계좌좌 : 농농협협 006633--1122--225500442277((구구자자민민)) 합합장장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

290mm
● 색상 : 회색, 검정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조각무명

특 무 명

풍산동99%    ● 가격 : 20,000원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

290mm
(5mm단위)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 010-7121-9406

22001100년년경경인인년년의의운운세세 ((2255,,000000원원))

아아직직도도 55년년 1100년년씩씩 역역학학을을 공공부부하하십십니니까까??
((개개인인지지도도 22주주에에 완완성성 해해 드드립립니니다다))

신수비결 (효타비결서)

역학(효타비결전수생모집)

● 대법원선정인명용한자중에서선별
●작명,개명,상호등으로사용할수있도록,성씨별로 2천-3천개의
이름들을수록하였으며, 한자를전혀모르는사람도바로사용할수
있도록한자와한글을함께사용하였음

※회원님께는 1개월 동안 40% 할인해 드립니다.
(3만원 착불)

“이 름 대 사 전 ”


